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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관점에서 본 강변취락의 구조적 특성과

근대토목치수사업 이후 경관변화에 대한 연구
- 낙동강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

이학섭․나카이 유(中井 祏)

일본 도쿄대학교 공학계연구과 사회기반학전공 경관연구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관 자체가 인간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면 시간의 범위가 한정된 과거의 경관 분석 또한 당시의  사상

과 관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대화 이전의 자연재

해 앞에서 한없이 무능력했던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자연력 

앞에서 무능한 존재’라는 환경결정론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20세기 초부터 근대화를 통해 인간이 자연재해를 적극적

으로 극복하면서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는 다르게 해석되었

다. 

하천에 있어서 치수(治水)를 위한 근대적 방식의 대형 토목

공사는 인간에게 강(하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역할을 하

였고, 이에 인간이 인식하는 하천경관 또한 바뀌게 되었다. 또

한, 이로 인한 자연제방이 보강되고 자연습지가 농경지로 바뀌

면서 농업생산량이 극대화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

였으나,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경관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도 하였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당시 인간의 사고(思考)로 경관을 이해

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관연구의 측면에

서 “경관의 본질적 임무는 ‘자연경관’이 ‘문화경관’으로 발전하

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황기원, 2005).

본고에서는 역사적 과정에서 낙동강의 홍수가 마을의 형성

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이 홍수를 막기 위해 시행된 근

대 토목치수사업이후 어떻게 마을의 구조가 변화되어 왔는가

를 역사경관적인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구분하

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홍수의 가능성과 침수지역을 파악

하기 위한 홍수지도작성에 대한 연구, 둘째, 하회마을의 경관에 

대한 연구가 본고의 핵심이라 하겠다. 

낙동강의 홍수지역 예측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조

선총독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朝鮮總督府, 1936), 해방 후에는 

건설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약 10년에 한 번

씩 시행되었다(건설부, 1972; 1983; 1993a). 1980년대까지는 수

문 관측 자료가 없는 지점에서의 확률강수량을 구할 수 있는 

확률홍수량의 산정공식의 연구가 중심적이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공병단의 강우모형을 이용한 홍수지도작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회마을에 대한 연구의 측면에서 바라보

면 하회마을은 金宅圭(1964)에 의해 사회학적 측면에서 처음

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경상북

도, 1979)가 발표된 후 건축분야에서 전통주택의 구조연구 분

야에서 김동인(1982)의 연구가 있었으며, 보존관리방안 연구에

서 경상북도(1979), 김순일(1993), 손용훈(2003)의 연구가 있었

다. 마을의 문화적 경관에 대한 연구로는 김용직(1981), Kim. S. 

K.(1988), 임재해(1992), 서수용(1999), 손용훈( 2007)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건축적 맥락에서 마을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로 

Kim, K. H.(2000)의 연구가 있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하회마

을의 풍수에 대한 연구로 이완규(2001), Kwon, S. J.(2003), 

Baek, N. D.(2005), Cho, H. S.(2006) 그리고 마을의 환경을 과

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Moon, E. B.(2001), Oh, S. 

J.(2002)의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하회마을의 근대 이후 마을의 

경관변화에 대한 연구나 홍수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하회마을을 흐르는 낙동강의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의 전체 수계를 포함한다. 낙동강의 최상류에 안동

댐과 임하댐으로 수몰된 지역은 댐 건설전의 지형을 복원하여 

산출된 유량을 시뮬레이션에 이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고문헌에 나와 있는 안동지방과 하회마을에 남아 있는 홍수에 

대한 자료 고문서를 기초로 하고, 둘째, 미국공병단에서 개발하

여 한국과 미국에서 홍수위 예측프로그램으로 공인된 HEC- 

RAS, HEC-GeoRAS을 사용하여 홍수지도를 작성하였다. 또

한, 현재 발행되는 1/5,000 지도의 고도 정보를 보완하고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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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발고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하회마을에서 레벨측량

을 실시하였다. 

Ⅱ. 하회마을의 홍수 가능성

1. 고대의 홍수 기록

1)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고대의 홍수 기록

안동시 지역은 과거부터 하천의 범람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

던 지역이다. 홍수에 대한 기록으로 1475년부터 조선왕조신록

에 안동의 홍수에 대한 언급이 5회 나타나 있다. 고려중기 이전

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동시내에 있던 영호루가 홍수에 

의해 1547년, 1605년, 1755년, 1792년, 1934년 유실된 기록이 영

호루 유허비에 남아 있다. 또한, 1608년 편찬된 안동 최초의 지

방지인 영가지에 따르면 안동지방에 있던 인공 제방인 송제(松

堤)와 포항제(浦項堤)가 존재하였으나 1605년 홍수로 제방이 

유실되어 복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하회마을에서 발생한 고대 홍수 기록

하회마을에서 발생한 고대 홍수 기록은 겸암선생문집중간서

문(重刊序文), 겸암선생문집, 신도비수립고유문(神道碑竪立告

由文)겸암선생문집, 상산안석고유문(常山安石告由文), 겸암선

생문집발(跋), 서애집(西厓集)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거의 대

부분의 내용은 1605년에 일어난 대홍수에 대한 내용이다. 겸암

선생문집중간서문(重刊序文)에 따르면 만송정 송림 안에 있던 

정자인 만송정이 동년 표실되었다. 서애집에는 동년 홍수로 옥

연정의 마당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겸암 류운용 선생의 

사위 노경임(盧景任, 1569～1620)의 집과 서애 류성룡 선생의 

둘째아들의 띠집이 홍수로 유실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근대의 홍수 기록

1) 안동에서의 최고홍수위 기록

낙동강에서 근대화된 수위의 관측은 1910년대부터 안동, 영

양, 영주, 상주에서 시작되었다(朝鮮總督府, 1929). 안동에서는 

현재는 보도교로 사용되고 있는 안동교에서 1916년부터 낙동

강의 수위를 관측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적 수위관측이 시작된 

1916년 이후 현재까지 안동관측소의 최대 수위는 1934년과 

1936년 일어났으며, 당시 안동교에서 측정한 최고수위는 1934년 

93.18 EL.m, 1936년 93.36 EL.m이다(건설부, 1963c).

2) 하회마을에서의 최고홍수위 기록

하회마을의 1934년과 1936년 홍수에 대한 기록은 마을의 어

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나 1934년 홍수 후 발행된 홍수피해 보

고서에 따르면 하회마을에서 1934년 홍수 당시 물은 마을의 

74.94EL.m에 이르렀다(朝鮮總督府, 1936). 하지만, 하회마을에

서는 안동댐(1976년)과 임하댐(1992년)의 준공과 1980년의 하

회제(河回提)의 준공 이후 지금까지 수해가 없었다. 

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HEC-RAS, HEC-GeoRAS를 이용하여 진행된 시뮬레이션

에서 하회마을에 50년 빈도의 홍수시 최고 홍수위의 높이는 양

진당을 기준으로 75.17EL.m, 100년 빈도의 홍수시 최고홍수위

의 높이는 75.93EL.m, 그리고 200년 빈도 홍수시 최고 홍수위의 

높이는 76.60EL.m 였다. 반면, 1급 측지전문업체에 외뢰하여 진

행된 하회마을의 고도측량에서 양진당은 78.07EL.m, 충효당 

77.10EL.m, 북촌댁 79.26EL.m, 남촌댁 79.33EL.m에 위치하였다.

Ⅲ. 근대토목공사 이후 경관변화

1. 근대토목사업

1) 댐

하회마을을 수해로부터 방어하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

는 것은 안동댐과 임하댐이다. 각각 설계홍수량 4,500m3/sec, 

4,600m
3
/sec으로 1972년과 1992년 준공되었다. 

2) 제방

하회마을을 수해로부터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기능을 가진 

제방인 하회제(河回提)는 1980년 준공되었다. 이 제방은 총연

장 1,460m로 해발고도 약 75EL.m이 되지 않는 하회마을 내 저

지대 주택을 홍수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3) 저수지 

하회마을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마을의 동쪽

의 화산 기슭에 하회저수지가 1969년 준공되었다. 만수면적은 

0.3ha이며, 배수량은 0.13m3/sec이다. 

4) 배수장

하회마을의 홍수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배수장은 상류인 안

동시부터 하류인 하회마을까지 풍산배수장 1곳이 건설되었다.

5) 배수문 

하회마을에서 홍수시 물이 역류하여 마을이 침수되지 않도

록 하는 역할의 배수문은 총3개가 1979년 건설되었다. 

6) 경지정리

하회마을에서 1997년 시행된 “하회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안

동농업수리조합(현 농촌공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하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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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약 24ha의 농지가 이 사업으로 정리되었다. 

  

7) 양수장 

하회마을에 봄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0.022m
3
/sec

의 배수량을 갖춘 하회양수장이 0.022m3/sec의 배수량이 하회

마을의 동쪽 하회저수지 부근에 1978년에 건설되었다. 

8) 도로신설 및 확장사업

근대화 이전에 하회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풍산에서 출발하

여 하회 큰고개를 지나 도강하여 사현(삿재), 비안, 군위를 거

쳐 영주로 갈 수 있는 길로서 매우 통행량이 많았을 것으로 추

측된다(金宅圭, 1964). 당시에 하회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마을의 입구에서 3곳(강쪽, 마을중심, 동쪽)으로 갈라져 마을

로 진입할 수 있었다. 현재의 큰길의 건설은 1940년경 만들어 

졌다.  

Ⅳ. 하회마을의 경관요소별 변화

1. 물길의 변화 

물돌이 마을로 수식되는 하회(河回)마을은 과거 굽이외자를 

써 하외(河隈)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하회의 경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하회마을 앞을 흐르는 낙동강이 서쪽

에서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형상에 의미를 두고 있다. 물이 감고

도는 하회마을의 경관은 풍수의 형국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 물길은 하회마을이 탄생한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많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하회마을을 들어가

면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모래톱(Point Bar) 부분은 그 변화가 

매우 컷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증거로 1964년과 1985년 

발행된 1/50,000지도를 참조하고 1826년 그려진 하외도와 비교 

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래톱 부분은 농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는

데 홍수에 의해 매우 급변한 결과 ‘피천석의 묘’ 이야기를 만들

기도 하였다. 경관의 분석에서 이 물길의 변화가 의미가 있는 것

은 이것으로 인하여 마을의 진입로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2. 마을 진입로의 변화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조선말기에도 하회마을을 통하여 

낙동강을 도강하여 영주로 이동하는 길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회마을로 진입하는 길은 당시 마을

동쪽으로 해서 나루터로 가는 길, 현재 마을을 가로질러 양진

당 쪽으로 가는 길, 지금은 없어진 모래톱 부분을 지나 마을을 

가로지르는 길과 연결되는 길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 모래톱 

부분에는 당시 신작로라고 불리는 길이 있어 이곳으로 1922년

부터 6～7인승의 포장을 한 자동차가 풍산과 하회를 왕래하였

으나 이 길은 1934년 홍수로 유실되었다(김택규, 1964). 이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회마을 진입로는 1940년경 만들어져 지

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3. 자연제방의 인공제방으로 변화

하회마을은 강변마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제방과 배후

습지의 지리적 특성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던 곳이다. 하지만 

1980년 하회제가 건설되면서 자연제방이 인공제방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제방은 없어졌고 배후습지는 논으로 바뀌게 되었다.  

4. 농촌경관으로서의 하회마을 경관변화

마을의 뒤편에 펼쳐진 논이 만드는 농촌경관은 하회마을의 

경관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하회마을의 대부분의 농지

는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1969년 하회저수지의 건설과 1978년 

하회 양수장이 건설되면서 점차 밭이 논으로 바뀌었으며, 1997년 

‘하회마을경지정리사업’을 통하여 계단식 논 또한 격자모양으

로 바뀌게 되었다.  

Ⅴ.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하회마을은 많은 풍수가에 의해 왜곡되어 강변마

을임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신성한 곳으로 인식

되어왔다. 하지만, 하회마을은 마을이 형성될 때부터 홍수에 대

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부에 양반이 살게 되

고 주변에는 평민이 살았던 것은 수해에 대한 적응으로 마을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풍수적으로 완벽한 곳에 

마을의 터를 잡았다고 하기 보다는 홍수의 경험을 통해 마을이 

형성발전하였고, 이것이 이후에 풍수적으로 해석되고 신화로 

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화 이후 수해를 막기 위해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을

에 토목사업이 진행되면서 하회마을의 구조와 경관은 크게 바

뀌게 되었다. 토목공사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정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토목공사의 근본적

인 목표인 방재와 생활편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예상하지 못했

던 마을의 구조와 경관의 변화가 나타남을 인지하고, 이런 부

작용을 막기 위해 토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관전문가와

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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